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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여행에도 한류가 있을까요?

홍 병식
저는 한국에서 돌아오는 편도 동경경유 항공편을 이용했습니다. 동경에서 한시간 반 정도 기다리는 동안 제가 타려는 한국국적 대한항공에 일본일들이 떼로 몰려왔습니다. 단체 관광단도 아니고 일반 승객들이었습니다. 저는 특별 판촉활동을 펼쳤겠거니 생각하고 비행기에 탔습니다. 물론 옆에도 앞에도 뒤에도 다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잠시 동안 그 비행기에 탑승한 한인은 저 혼자뿐일 줄로 알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들도 반수 이상이 일본인들이었습니다. 제 옆자리에 앉아 있는 청년에게 어디에서 살며 어디에 가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오사카에 살고 있는데 난생 처음으로 해외에 나간다고 했고 로스 안젠레스로 휴가차 간다고 했습니다. 미국으로 가는 일본 항공기도 두 개나 되는데 왜 하필 한국적 항공기를 탔느냐고 물었더니 여행사측이 대한항공을 이용할 것을 추천하여 이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몇시간 후에 저는 선임사무장과 대화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사무장은 제가 믿을 수 없는 통계를 말해주었습니다. 보잉 777 비행기에 약 250명의 승객이 탑승을 하는데 그날 한인은 저를 포함해서 단 여섯분 뿐이고 미국인들이 약 40명 정도 이며 기타는 전부가 일본인 승객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대한 항공이 저렴한 요금을 실시하기 때문에 일본인 승객들이 한국국적 항공기에 몰려드느냐고 물었더니 대한항공의 탑승료가 절대로 일본 국적 항공기보다 저렴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한국 항공기를 탑승하는 것만 선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이 비빔밥과 고추장을 주로 찾기 때문에 비빔빕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항공여행계에도 한류현상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인천 공항의 면세점 마다 배용준의 실물 크기의 사진이 입구에 놓여있습니다. 배용준의 사진 앞에서 요란을 피우는 일본인 여성들은 공항에서 보지 못했지만 믿을만 한 분들의 말에 의하면 일본인 여성들이 배용준을 멀리서 보기만 해도 까무라치는 경우가 허다하다고 했습니다. 일본을 방문할 때마다 느끼는 바입니다만 일본인들은대체적으로 한인들보다 잘생기지 못했습니다. 물론 한인으로서의 편견이라고 저를 탓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실제로 일본과 한국의 동시에 방문해보면 미남 미녀는 다 한국에 있다는 실감을 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내에서 봉사하는 여 승무워들을 보아도 일본인 승무원들은 멀리서도 구별할 수가 있었습니다.  일본인 승무원들의 인물이 한인 여 승무원들보다  확실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일본인들도 인식하리라고 믿습니다.  


아마도 일본인들은 일본 문화의 뿌리인 한국 문화를 자연적으로 높이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유적지와 문하를 찾아서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에서 일본인들이 제일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인 가수의 노래나 영화에 일본인들이 도취된다고 합니다. 트롯트 가수인 김연자와 계은숙, 또는 현대 가수인 보아도 일본에서 대 인기를 누리고 있다고하지 않습니까? 이제 자유롭게 한일간을 왕래를 할 수 있는 지금 한국에서 최고 정상 연예인으로 활약을 하는 일본인 연예인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일본 문화를 깊이 탐구해 보면

백제문화와 직결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한국의 문화와 연예인들에게 일본인들이 열광적인 호응을 보내는 것은 당연하게 보입니다.


일부극단 분자들이  독도와 센가꾸 섬, 및 쿠릴 열도를 일본의 영토라고 우겨대는 현상도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별로 내 놓을 것이 없는 일본인지라 그들의 열등식을 과잉보충하려는 마음의 노출일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날에 와서는 한국이  정보기술 면에서도 완전히 일본을 제압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절대로 한국의 정보기술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주장을 한 일본인 학자도 있습니다. 그런 견해는백번 옳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일본과 동남 아시아에서한류열풍이 강하게 불고있다고 하는 데 항공계에서까지 그런 한류현상이 있는 것을 보고 저는 한인으로서 사뭇 마음이흡족했습니다. 끝 

